
폴 흥 鼻톨熹초 후쬘:

대학은 전려와 전호펴 중간미껴 지석펴 장c’i卜탑호로 이I 속페셔는 .그 혁떠한 폭력파 룰평풍
이 얼머닢 수 헒던다고 간주된다. 특히, 성폭력/성희롱-은 사회적 푼체로 디;두되고 었움'예토 대
학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.자유롭고 순수하다는 섕각◎) 지헙폐적◎;다.

그러나 S3뎐 신교수-우조교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된 결과, 대다수

의 여학생들은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었다. 이후에도 대학대 성폭력/정희롱외 문제
에 대해서 많은 학생, 단체들이 문제제기했음예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대학의 명예를 이
유로 아문제에 대해서 묵인헤버리는 태도를 취했었다. 학내 성폭력/성희롱의 문제를 북인

하는 것은 연세대학교의 정당한 구성원인 여성들의 고통올 북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.
더 이상 침묵은 유지되어서는 안되며,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하여, 이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
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.

성희롱은 교육상, 또는 고용상 남녀평등권에 위배되는, 그리고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

든 발언, 행동과 환경조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. 성폭력/정희롱
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하다는 남성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. 이러한 성적 위계 질
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학점과 지식이라는 권위를 쥐고 있는 교육자와 이에
따라야 하는 피교육자라는 위계 질서와 맞물려 여학생들의 .고통은 가중되고 있다.  

김균진 교수님의 수업 시간 중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하는 발언들은 여학생들예게 불쾌
감을 주었으며, 심지어 수업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을 할 정도의 분위기를 조성했다. 이러헌
측면에서 우리는 겪교수님의 발언들을 성희롱임과 동시에 여성의 교육권 침해 행위라 규정
한 다.

우리는 이 성희롱 문제를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, 그리고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학생
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한다.

교수와 학생 사이의 성폭력/성희롱 문제는 연세대 내에서 이미 많이 일어난 일◎)고, 현재
도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.

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,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며 더 이상 여학생들
이 불쾌감 속에서 대학생활올 하지 않도록, 여학생와 남학생이 진정한 공존을 이루는 남녀
공학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김균진 교수님과 학교 당국에 다음을 요구한다.

昏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강의 중의 성적 발언들이 성희롱이었다는 것을 인정하
고, 이에 대한 공개적 사과를 할 것

: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사콰를 하셨다고 하나, 수업올 들었던 학생
들은 ‘사과’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다‘ 한 수업 시간에 국한된, 또는 단순한 ‘맡 실수'에
불과한 것이 아닌, 엄연한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.
▶ 학교 당국은 교수-학생 사이의 성폭력/성희롱의 문제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적극적

으로 대응할 것

: 연세대에서 이전에도 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, 피해자 학

생들의 입장이 무시된 채 침묵 속에서 이를 해결해나가려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. 피해
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해결책을 요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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